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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예술의전당이 2025년 하반기 GAC 기획

공연라인업을공개했다.

개관 34주년을맞아선보이는이번시즌은특

별기획공연을비롯해클래식·뮤지컬중심의‘포

시즌(For Season)’, 젊은세대와소통하는음악

콘서트 ‘포커스(Focus)’, 인문학과 음악이 어우

러지는 ‘11시 음악산책’, 공연예술축제 ‘그라제’

까지다채로운무대로구성됐다.

하반기특별기획공연으로10월18일개관34주

년을 기념해 ‘홍콩필하모닉오케스트라 with 선

우예권’이열린다. 2019그라모폰 어워드 ‘올해의

오케스트라’에 선정된 홍콩필하모닉오케스트

라와 반 클라이번 콩쿠르 금메달리스트 선우예

권,지휘자리오쿠오크만이함께하는무대다.

연말에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들을 기리기 위한 공연 ‘기억과위로,치유의음

악회’(가제)가 12월26-27일 대극장에서 열린다.

국악과양악이어우러진이무대는유가족과시

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시간을 전하고자 기획

됐다.

포시즌(For Season)은국내외클래식과

뮤지컬 분야에서 예술성과 대중성을 인정

받은 아티스트들을 초청하는 시리즈다. 9월3일

‘한-일 친선음악회’에서는 일본 지휘자 소가 다

이스케와 바이올리니스트 오오쿠보 루나, 한국

의 성악가 김희정·서미선·이재식·공병우가 함

께무대에오른다.연주는광주시립교향악단,합

창은 광주시립합창단과 일본시민연합합창단,

광주남성합창단이 맡아 존 윌리엄스의 ‘쉰들러

리스트’ 테마, 한국가곡, 베토벤 교향곡 9번 4악

장등을들려준다.

9월25일에는 바리톤 김태한 리사이틀이 마련

된다. 2023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최연소 우승자

이자 오페랄리아 청중상 수상자인 김태한은 피

아니스트 한하윤과 함께 깊이 있는 오페라 레퍼

토리를 선보인다. 12월12-14일에는 뮤지컬 ‘레드

북’이무대에오른다.19세기 런던을 배경으로 시

대의 편견을 넘어서려는 한 여성의 여정을 그린

이 작품은 예그린뮤지컬어워드, 한국뮤지컬어

워즈등에서4관왕을수상한화제작이다.

포커스(Focus)는젊은세대와소통하는독창

적인 음악 무대에 초점을 맞췄다. 국악과 팝의

결합으로 ‘조선팝’이라는장르를선보인서도밴

드가 9월12일 광주 무대에 선다. JTBC ‘풍류대

장’에서대상을수상하며실력을인정받은이들

의 공연이다. 10월24일에는 여성 듀오 옥상달빛

이 출연해 ‘수고했어, 오늘도’, ‘없는 게 메리트’

등진심어린위로가담긴곡들로관객과호흡한

다. 11월8일에는 ‘촌(村)스락’이라는 독특한 장

르를개척한중식이밴드가무대에오른다.

‘11시 음악산책’하반기무대도준비됐다. 8월2

6일에는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과 발로통의

판화, 9월23일에는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

비’와코코슈카의그림을함께읽으며연주를함

께즐긴다.

10월28일에는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와 마네의 초상화, 11월25일에는 톨스토이의

‘안나카레니나’와 뭉크의 ‘키스’를 중심으로감

성과사유를확장하는음악이연주된다.

공모사업 선정작 및 공동제작 공연도 다채롭

다. 9월11일 동화콘서트 ‘자라는 자라’, 11월15일

최상철현대무용단의 ‘Chaos II’와 ‘그들의논쟁’,

12월4-7일 국립극단 공동 제작 넌버벌 신체극

‘프랑켄슈타인’(가제)이관객들과만난다.

공연예술축제 ‘그라제’는 세계양궁선수권대

회성공개최를기원하며 9월11일부터 14일까지

열린다. 1212년 창단한 라이프치히의 ‘성토마스

합창단’내한공연,광주시립교향악단의 ‘The Ec

ho of Peace븯 공연이 펼쳐진다. 잔디광장에서는

어린이물놀이와키즈디제잉파티,버블매직쇼

등 야외 프로그램이 열리고, 가수 권진아·정인

의 야외 콘서트와 이승철의 ‘오케스트락2’ 콘서 트가축제를마무리한다. /최명진기자

장르를넘어시대,세대를관통하는 븮예븡술븡공븡감븯

홍콩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진위쪽부터시계방향정인, 권진아, 바리톤김태한, 서

도밴드,옥상달빛

뱚빛고을가을물들일광주예술의전당기획공연‘다채’

홍콩필내한공연·바리톤김태한리사이틀부터

한-일친선음악회,공연예술축제‘그라제’까지

‘더불어 즐기고 더불어 즐거운전통 연희 한

마당’

국립남도국악원은오는9일오후3시국악그

룹 충전소(사진) 초청공연 ‘연희에 물들다’를

선보인다.

국악그룹충전소는전통음악의계승과국악

의 현대화를 통해 공감과 소통의 무대를 만들

어가는전통예술단체다.

이날무대는전통연희공연의시작을알리는

‘문굿’부터 ‘태평소시나위’, 판소리적벽가 ‘자

룡활쏘는대목’이관객들과만난다.

이어 줄타기 신동으로 불리는 남창동의 ‘줄

타기’공연이펼쳐진다.손에땀을쥐게하는고

난도줄타기기술은물론,유쾌한입담으로무

대를 압도한다. 판소리 명창 남해웅의 아들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소리에 익숙했으며, 슬랙

라인과기계체조,비보잉등다양한장르를익

혀 전통 줄타기에 접목시켜왔다. 끊임없는 시

도와 실험을 통해 전통의 외연을 확장하며 줄

타기의대중화에힘쓰고있다.

무대의대미는출연진모두가함께어우러지

는‘판굿’으로장식된다.

공연은무료이며자세한내용은국립남도국

악원누리집을참고하거나장악과(061-540-404

2)에서안내받을수있다. /최명진기자

아슬아슬줄타기부터판굿무대까지
국악그룹충전소초청공연븮연희에물들다븯븣내일남도국악원

현대 문명 속 잊히기 쉬운 자연의 위대함이

무용언어로표현된다.

광주문화재단은 ‘2025 우수공연초청기획’첫

번째무대로오는23일오후2시와7시총2회에

걸쳐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무용단체

문영철발레뽀에마의 창작발레 ‘표류’를 선보

인다.

‘표류’는한남자가외딴섬에홀로떠밀려와

자연과 마주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인간과 자

연의관계를성찰하는작품이다.

2003년 창단된 문영철발레뽀에마는 ‘Poem

(시)’이라는 단어를 이름에 담아, 시적인 감성

을바탕으로창작발레를선보이는전문단체다.

전·현직 국립발레단 출신 무용수와 발레 전공

자로 구성돼 있으며, 클래식 발레를 기반으로

창작작품을발표해왔다.

특히 문영철발레뽀에마는 국내외 무용계의

주목을받아온단체로,다수의수상경력을보

유하고있다.

2004년에는 ‘불의 시’로 서울무용제 대상과

남자연기상, 여자연기상, 미술상을 수상했으

며 2005년 ‘대지의 불’로 최우수작품상, 2006년

‘적혼(赤魂)’, 2007년 ‘달의 자유’ 등으로 꾸준

히 성과를 이어갔다. 2009년에는 ‘슬픈 초상’으

로대한민국무용대상대통령상을, 2014년에는

‘Another Us’로 GDF 무용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이번 공연은 안무가 문영철을 중심으로, 허

서명·김상진·김태연·장윤서등주역무용수와

김설화를비롯한6명의솔리스트,고원경외17

명의코르드발레가참여해완성도높은무대

를선보일예정이다. /최명진기자

인간과자연의틈,몸짓으로채우다

문영철발레뽀에마공연‘표류’븣오는23일빛고을시민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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